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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
소년패널조사(MAPS)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 1,283명을 분석 대
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PROCESS macro의 Model 4, 14를 적용하여 조절
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고,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법을 통해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
가 인지한 부모방임은 우울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부분매개효과가 유의
하게 확인되었다. 셋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사
회적 위축이 우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예방을 위해 부모 교육을 통한 ‘부모방임’ 인식 개선, 

학교 기반의 조기 선별 체계 구축,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강화가 유기적으로 결
합된 다층적·통합적 개입 전략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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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국내 출생·성장으로 인해 제도적 위험군으로 분
류되기 어렵지만, 부모의 언어적 제약이나 사회적 고립 등으로 양육에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정서적·교육적 방임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방임이 어떤 
심리적 경로를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지, 학교환경이 이를 완충할 수 있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부모방임은 우울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경유
해 간접적으로도 우울을 심화시키는 부분매개 경로가 확인되었다. 또한 또래·교사와의 관계가 
우호적이고 지지적인 학교환경일수록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하게 완화
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실증되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부모 교육을 통한 ‘방임’ 인식 개선, 학교 기반 조기 선별 체계 
구축, 가족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라는 다층적 개입 체계가 필요하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정서적 성장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종단 연구 및 다양한 이주 
배경 집단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개입 근거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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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청소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불안, 공격성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홍나미, 박현정, 2017; Achenbach, 

1991), 그중에서도 우울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 광범위한 사회적 위험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정신건
강 문제이다(질병관리청, 2022). 특히, 우울은 대표적인 내재화 문제로 외현화되지 않아 조기발견과 개입이 어렵
다는 특징을 지니며(유지희, 황숙연, 2016), 일시적 정서 상태를 넘어 자아존중감 저하, 학업 동기 약화, 대인관계 
단절, 학교 중도탈락 등 다양한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심한 경우 자살과 같은 치명적 결과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발달적 위험 요인으로 간주된다(나지훈, 장은지, 2025; 손병덕, 2005; 최현진 외, 2015).

이러한 우울의 위험은 한국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이행하는 가운데, 다문화 청소년에게서 한층 중첩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다문화 청소년은 사회적 차별, 심리정서적 문제, 자살 위험 등 다수의 정신건강 지표에서 
비(⾮)다문화 청소년보다 취약한 집단으로 보고되며(여성가족부, 2022), 실제로 우울 수준 또한 비(⾮)다문화 청소
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왔다(유지희, 황숙연, 2016).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는 청소년
복지 및 교육 현장에서 구조적으로 대응해야 할 주요 사회적 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이주 배경을 지닌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부모의 결합 유형과 청소년 본인의 출생지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성장 과정에서 입국한 
중도입국 청소년,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된다(교육부, 2025). 이 가운데 국내출생 국제결
혼가정 자녀는 전체 다문화 학생(20만 2,208명) 중 가장 비중이 큰 유형(약 71% 수준, 전체 학생의 4.0%)으로, 

다문화 학생 구성의 주축을 이룬다(교육부, 2025). 본 연구가 다문화 청소년 중에서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주목
하는 일차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내에서 출생·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와 비교할 때, 일상적 의사소
통 능력과 제도적 접근성(학적 편입, 교육과정 진입 등)의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조건을 갖춘 집단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안정성은 표면적 차원에 국한될 수 있다. Cummins(1979)가 구분한 바와 같이, 일상적 
대인 의사소통 능력(BICS: Basic Interpersonal Communicative Skills)의 습득이 곧 교과 학습에 요구되는 인지·학
문적 언어 능력(CALP: Cognitive Academic Language Proficiency)의 확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일상 언어에서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학습언어의 격차가 아동기 동안 잠재된 형태로 누적될 수 있으며
(Snow & Uccelli, 2009), 이와 함께 가정 내 정서적 돌봄의 공백과 또래 관계에서의 소속감 불안정 역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채 축적될 수 있다.

문제는 바로 이 표면적 안정성으로 인해 이들이 제도적 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조기 개입의 대상으로 포착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적응에 성공한 집단’으로 간주되는 그 인식 자체가 심리정서적 위험을 
은폐하는 조건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집단이다. 이 점에서 이들이 놓인 사각지대는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사각지대와 성격을 달리한다. 후자가 명백한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충분히 닿지 못하는 
접근의 문제라면, 전자는 위험 자체가 인식되지 않아 선별과 개입의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식별의 문제이
기 때문이다. 다문화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에서 발생하는 이 식별되지 않는 위험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다문화 청소년 정신건강 정책의 기초 작업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비가시성은 가정 내 돌봄 구조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환경은 가정이며, 부모의 양육 태도는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능감 형성의 핵심적 기반
을 이룬다(박영신, 박영균, 김의철, 2010). 그러나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한국인 아버지가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보다 경제적 부양자 역할에 머무르고 양육을 배우자가 전담하는 경향이 보고되며(오성배, 2010; 박희훈, 

오성배, 2014; 장안서, 이혜정, 2024), 외국 출신 어머니는 양육에 대한 참여 의지와 책임감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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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제약, 문화적 차이,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자녀의 정서적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조건에 놓이기 
쉽다. 나아가 부모가 한국의 언어와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오히려 부모의 통역·번역과 행정적 의사소
통을 대신 수행하며 돌봄의 방향이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보고(Boszormenyi-Nagy & Spark, 1973; 

Morales & Hanson, 2005)는, 이러한 돌봄 공백이 부모의 양육 의지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조건에서 비롯됨을 
보여준다. 즉, 국제결혼가정의 방임은 신체적 학대와 같은 가시적 지표를 동반하지 않은 채 외형적으로 ‘문제없는 
가정’의 모습 속에서 정서적·교육적 결핍이 누적되는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앞서 언급한 표면적 
안정성과 결합되어 조기 개입의 사각지대를 이중으로 강화한다.

학교 맥락에서의 관계 경험 역시 이러한 위험 구조의 한 축을 이룬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
면 다문화 청소년의 최근 1년 이내 차별 경험 비율은 4.7%로 직전 조사(2021년 2.1%)에 비해 다시 증가하였으며, 

그 차별은 또래 관계에서의 놀림이나 배제(87.1%),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의 부정적 경험(43.6%) 등 주로 학교 
맥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여성가족부, 2025).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외모·가정 배경·언어 사용 방식 
등으로 인해 학교 현장에서 ‘한국인–비(⾮)한국인’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논의(박희
훈, 오성배, 2014; 서덕희, 오성배, 2012)와 함께 보면, 이는 이들이 경험하는 관계적 배제가 일상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함을 보여준다. 차별 인식이 사회적 위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누적된
다는 실증 결과(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2023)를 고려하면, 학교 내에서 반복되는 배제 경험은 사회적 위축을 
유발·강화하고 나아가 우울로 이어지는 내재화 경로로 작동할 수 있으며, 역으로 이는 차별과 위축이 발생하는 
바로 그 공간인 학교의 관계적 환경이 해당 경로를 완충할 수 있는 핵심적 개입 지점이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선행연구들은 부모방임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유의한 관련성을 지님을 반복적으로 보고해 왔다(오승환, 

2016; 유지희, 황숙연, 2016;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의 정서적 무관심과 감독 부족은 청소년 스스로에게 
충분한 관심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강화하여 우울 수준을 높이는 주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만성적 스트레스원이 긴장을 축적시켜 부정적 정서를 유발한다는 일반긴장이론(Agnew, 1992)과 부모를 
정서적 안전기지로 보는 생태체계 이론(Bronfenbrenner, 1979)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나아가 부모방임은 
우울로 곧바로 이어질 뿐 아니라, 관계 형성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사회적 상황에서 철회시키는 사회적 위축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주목되어 왔다(김수민, 2024;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앞서 살펴본 학습언어 격차의 표면화와 반복적인 배제 경험, 

소속감의 결여가 이러한 위축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로에 대한 구조적 검증이 요구된다.

그러나 부모방임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로 이어지는지를 통합적으로 검증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비(⾮)다문화 청소년과의 비교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수준 차이를 확인한 연구
(유지희, 황숙연, 2016)는 집단 간 차이의 존재를 보여주었으나 그 차이가 형성되는 심리적 과정을 검증하지 
않았고, 군집 분석이나 변화궤적 분석을 활용한 연구들(임영은, 임동선, 2025; 최효식, 연은모, 2020)은 집단 
내부의 이질성과 위축의 변화 양상을 제시하였으나 부모방임에서 우울에 이르는 경로 구조를 직접 다루지 않았으
며, 매개 관계를 검증한 연구(홍나미, 박현정, 2017)는 우울을 최종 결과변수가 아닌 학교적응에 이르는 매개변수
로 설정하고 다문화 청소년을 하위 유형의 구분 없이 단일 집단으로 분석하였다. 요컨대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별도로 구분하여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내재화 경로를 우울을 중심 결과로 검증하고, 나아가 이 경로를 
완충할 수 있는 보호 요인까지 동시에 확인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보호 요인과 관련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이 학교환경이다.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발달은 단일한 환경에 
의해 결정되기보다 가정과 학교, 또래 집단 등 다양한 환경 맥락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며, 최근 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 문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교사와 또래의 지지·존중에 기반한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보호적 기능에 주목해 왔다(류승아, 2024; 정정교, 정혜원, 2023; 정지나, 손승희, 2020). 특히 국제결혼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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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대체적 지지 자원으
로서,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전이되는 경로의 강도를 약화시키는 조절 변인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학교 관련 변인을 개인의 적응 결과가 아닌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속성으로 개념화하여, 가정에서 발생한 위험이 
우울로 이행하는 경로가 학교환경의 성격에 따라 완충될 수 있는가를 묻는 접근이라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구별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경로를 설정하고 이 과정에
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 효과를 동시에 검증한 실증 연구는 매우 제한적인 실정이다.

중학교 2학년 시기는 청소년기 발달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적 의미를 지닌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의 진학은 
학습 내용의 난이도와 추상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또래관계의 비중이 확대되는 시기와 맞물려 있으며, 특히 추상적 
사고와 고차원적 학습언어(CALP)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발달적 부담이 가중되는 시기로 
보고된다(Snow & Uccelli, 2009).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국내에서 출생·성장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일상적 
의사소통에는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나, 아동기 동안 잠재된 형태로 누적된 학습언어 격차는 바로 이 전환기에 
학업 수행과 또래관계 과정에서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양계민, 조혜영, 2012). 따라서 중학교 2학년 시기는 
표면적 안정성 아래 은폐되어 온 위험이 표면화되는 시점으로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경험하는 가정 내 방임적 
환경과 학교 환경의 영향이 사회적 위축 및 우울로 이행되는 양상을 포착하기에 적절한 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 시기의 조기 선별과 개입은 이후 적응 문제를 예방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
정 자녀의 우울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표면적 안정성으로 인해 위험이 은폐되기 쉬운 이 집단의 
특성을 가정과 학교 환경의 상호작용 속에서 구조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니며, 향후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예방적·환경적 정신건강 개입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근거를 제공할 것이다.

Ⅱ. 이론적 배경

1.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발달 맥락과 심리·정서적 경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 사회에서 출생·성장하지만, 가정 내에서 외국 출신 부모의 언어·문화·가치관이 일상
적 양육 환경에 반영됨으로써 비(⾮)다문화가정 자녀는 물론, 다른 유형의 다문화가정 자녀와도 구별되는 발달 
맥락을 형성한다(박미경, 엄정애, 2007). 이 집단의 핵심적 특징은 ‘이주 경험’ 자체가 아니라 가정의 문화·언어 
환경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며,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이들의 심리·정서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중에서도 언어·의사소통 환경은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조건으로 작용한
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가정 내 언어 환경과 학교에서 요구되는 언어 환경 간의 불일치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러한 불일치는 일상적 의사소통의 문제로 나타나기보다 학령기에 본격화되는 학습언어(CALP) 수행의 
격차로 표면화되며(Cummins, 1979), 이 격차가 또래와의 비교 상황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상호작용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고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외국 출신 어머니가 
주 양육을 담당하는 경우 가정 내 언어 환경은 비(⾮)다문화가정과 다르게 형성될 수 있으며(설동훈, 윤홍식, 

2008; 여성가족부, 2025; 임동선 외, 2021), 이는 학령기에 요구되는 읽기·쓰기·어휘·독해 등 교과 학습언어의 
부담과 수업 참여·과제 수행에서의 반복적 좌절로 이어질 수 있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또한 부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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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장벽,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학교와의 소통이나 자녀의 과제 점검, 진학 정보 탐색과 
같은 일상적 교육 지원에 제약을 겪을 경우, 이는 자녀의 학업 태도와 학교 적응에 누적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천호성, 박계숙, 2012).

심리·정서적 측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조건은 사회적 경계 경험과 차별의 누적이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외모·가정 배경·언어 사용 방식 등으로 인해 또래 관계에서 ‘한국인–비(⾮)한국인’의 경계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소속감의 균열과 자아존중감 저하, 대인관계 회피 및 위축으로 축적될 수 있다(오성배, 

2006). 실제로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김동진, 서은숙, 2021), 차별
의 강도는 생활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안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며(그레이스 정, 이지연, 2016), 차별 인식은 
사회적 위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누적될 수 있다(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2023).

이처럼 언어 환경의 격차와 관계적 경계 경험은 가정 내 돌봄의 결핍과 결합될 때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된다. 국제결혼가정의 부모는 문화적 적응 부담,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 복합적 제약으로 인해 자녀에
게 일관된 정서적 관심과 감독을 제공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가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에서의 배제 경험이 반복될 경우 청소년은 어느 환경에서도 관계적 안전지대를 확보하지 못한 채 
사회적 위축과 우울에 더욱 취약해진다(김수민, 2024).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발달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 내 돌봄 결핍의 핵심 형태인 부모방임을 명확히 개념화하고, 그것이 우울로 이행하는 경로가 학교환경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2. 부모방임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부모방임이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방임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방임(neglect)은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양육·치료·교육 등을 소홀히 하여 아동의 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3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술적으로 방임은 적극적 가해 행위인 신체적·정서적 학대와 달리 필요한 돌봄의 부작위(omission)로 정의되며, 

의식주 등 기본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애정·관심·정서적 반응을 제공하지 않는 정서적 방임, 교육적 
필요를 방치하는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등으로 세분된다(Hildyard & 

Wolfe, 2002). 방임은 가시적 손상을 남기는 학대에 비해 외부에서 포착되기 어렵고 만성적으로 지속되는 특성을 
지니며, 그럼에도 발달 결과에서는 신체적 학대 못지않거나 그 이상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Hildyard & Wolfe, 2002; McLeod, Weisz, & Wood, 2007).

한편 방임은 그 판정 주체와 준거에 따라 상이한 층위에서 개념화될 수 있다. 아동복지 실천에서의 방임이 
보호자의 행위가 법적·제도적 판정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외부 관찰자의 관점에서 규정하는 협의의 개념이라면, 

발달·교육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는 ‘지각된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충분한 관심·돌봄·감독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양자는 연속선상에 있으나 동일하지 않다. 

법적 판정에 이르지 않는 수준의 방임적 양육이라도 자녀가 지각하는 돌봄의 결핍은 자아존중감과 정서 발달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객관적 행위의 심각도보다 자녀의 주관적 지각과 
더 밀접히 관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방임은 자녀가 인지한 방임적 양육태도로서 조작
적으로 정의되며, 이는 아동보호 체계에서 다루는 학대 판정으로서의 방임과 구별된다. 이러한 광의의 접근
은 제도적 개입 기준에 도달하기 이전 단계의 돌봄 결핍—서론에서 논의한 국제결혼가정의 구조적·비의도
적 방임이 전형적으로 해당하는—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이 은폐되기 쉬운 본 연구 대상 집단의 
특성에 오히려 부합하는 개념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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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임이 다문화가정에서 실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직접 보여주는 전국 단위 통계는 아직 
제한적이다. 아동학대 통계는 학대 유형별 건수를 집계하고 있으나 가정의 문화적 배경에 따른 방임 발생률을 
구분하여 보고하지 않으며, 이는 역으로 제도적 통계 체계가 이 집단의 방임 위험을 포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다만 방임의 위험 조건에 해당하는 지표들은 최근 실태조사에서 일관되게 확인된다.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귀화자 부모는 학령기 자녀의 학습 지도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보고하고 있으며, 자녀 교육 등의 문제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도 상당한 비중으로 나타나 양육을 
둘러싼 사회적 자원의 결핍이 확인된다(여성가족부, 2025). 선행연구 또한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사회적 위축과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오동균, 2019; 전수정, 윤혜미, 2013), 어머
니의 한국어 능력과 같은 구조적 조건이 자녀의 적응과 관련됨을 보고해 왔다(전수정, 윤혜미, 2013). 요컨대 
현재의 근거는 다문화가정에서 방임이 더 빈번하다는 단정을 지지한다기보다, 방임의 구조적 위험 조건이 존재함
에도 그 실태가 공식 통계와 개입 체계에 포착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본 연구가 주목하는 ‘은폐된 
위험’의 문제의식과 정확히 맞닿아 있다.

가.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

부모방임은 청소년의 우울을 예측하는 주요한 가족 관련 위험요인 중 하나로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왔다(김평화, 

이경상, 2018; 나지훈, 장은지, 2025; 안혜진, 2016; 최홍일, 김진희, 2013; 최효식, 연은모, 2022; 홍나미, 임은의, 

2016). 방임은 자녀에게 필요한 정서적 관심·보호·감독·교육적 지지가 지속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신체적 학대와 달리 외형적 손상이 드러나지 않아 간과되기 쉽다. 이러한 결핍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하지 않은 존재라는 인식을 형성하게 하고, 자아존중감 저하와 정서적 무력감을 누적시켜 우울을 
비교적 안정적인 내면화 문제로 고착시킬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청소년기 우울은 분노, 무기력, 신체 증상 등으로 
위장된 가면성(masked) 우울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고(이정선, 이형실, 2012), 방임적 
양육태도는 이를 조기에 인식하고 개입할 기회마저 줄여 그 부정적 영향을 증폭시킨다.

이러한 관계는 복수의 이론적 관점으로 설명된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부모방임과 같은 만성적·일상적 긴장 
요인은 청소년에게 우울·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며, 이 정서가 적절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후 다양한 
부적응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Agnew, 1992). 도피이론 역시 부정적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개인이 우울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며 이를 회피하려는 심리적·행동적 반응을 보인다고 설명한다(Baumeister, 1990; 

Paxton & Diggens, 1997). 나아가 생태체계 이론(Bronfenbrenner, 1979)은 부모를 청소년이 외부 세계와 상호작
용하는 과정에서 정서적 안전기지를 제공하는 핵심적 존재로 보며, 이 기능이 약화될 때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정
이 심화됨을 시사한다. 

실증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일관되게 확인된다. 국내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모방임이 우울에 
직접적 영향을 미침이 확인되었고(안혜진, 2016; 홍나미, 임은의, 2016), 종단 연구를 통해서도 부모방임이 시간
의 흐름에 따라 우울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함이 검증되었다(안혜진, 2016). 정서적 방임, 즉 부모의 관심·사랑·격
려의 부족은 청소년기 주요 우울 장애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김평화, 이경상, 2018; 최효식, 연은모, 2022; 

홍나미, 임은의, 2016), 학업중단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조혜민, 전종설, 2024). 해외 연구 역시 이를 뒷받침하는데, 메타분석
에서는 부모의 통제보다 방임이 아동기 우울과 더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McLeod, Weisz, 

& Wood, 2007), 방임이 신체적 학대에 비해 우울과 같은 내면화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유발할 수 있음도 보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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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Hildyard & Wolfe, 2002).

이러한 부모방임과 우울 간의 관계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언어·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경계나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으로, 외부 환경에서의 부정적 
경험을 완충할 가정 내 정서적 지지가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외국인 어머니의 언어적·문화적 적응 부담과 경제적 
불안정 등이 누적되면서 부모방임 수준이 비(⾮)다문화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러한 방임 경험은 정체성 불안 및 학교 적응 어려움과 중첩되어 우울로 이행하거나 그 수준을 심화시키
는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은 개인적 성향이나 문화적 차이로 환원되기보다, 

가정과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된 구조적·관계적 결핍의 결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강민재, 나지훈, 2025).

나. 부모방임과 사회적 위축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또래나 타인과 상호작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형성을 회피하거나 스스로를 사회적 
상황에서 철회시키는 행동 양식으로, 지나친 부끄러움, 대인관계 회피, 심리적 위축 등을 포함한다(김금순, 김은미, 

2015; 김수정, 곽금주, 2012; 정일영, 2016). 청소년기의 사회적 위축은 선천적 기질보다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등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모로부터 일관된 관심과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지 
못한 청소년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거부당할 것에 대한 불안을 과도하게 지각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관계 형성에 
대한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방임적 양육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위축은 
다시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매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수민, 2024; 홍나미, 박현정, 

2017). 이는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직접효과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과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부모-자녀 관계에서 방임과 학대를 경험할수록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높아지며 학교 적응에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기원, 2014; 이영애, 

정현희, 2017; 장신재, 양혜원, 2007).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선행연구들 역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부모가 자녀의 행동에 대해 명확한 규칙과 기대를 설정하고 이를 적절히 감독하며 지지하는 양육
태도는 사회적 위축을 낮추고 또래 지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이용호, 신혜형, 이원익, 2023), 방임적·

거부적·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사회적 위축을 증가시키고 친밀한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김소연, 안선경, 정익중, 2022; 김후남, 정현희, 2018; 박선숙, 2022; 유연주, 전주성, 2021; 전성은, 강영신, 

2024; Rubin et al., 2009). 또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부모의 감독은 자녀의 사회적 위축을 
감소시키는 보호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보금로, 장영은, 2024; 최효식, 연은모, 2020), 사회적 위축은 부모의 
감독 및 방임과 또래 지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매개변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민장배, 송진영, 

2023; 이용호, 신혜형, 이원익, 2023).

부모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교감을 학습할 기회가 제한되어 사회적 기술 
발달이 저해되며, 이는 또래 집단 내 소외와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위험은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이들은 청소년기에 요구되는 심리·정서적 발달 과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언어 환경의 
차이, 문화적 이질성, 외모에 대한 민감성 등 비(⾮)다문화 청소년과는 구별되는 성장 조건을 경험한다. 이러한 
이중적 발달 맥락은 또래 관계 형성과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박선숙
(2022)은 이러한 문화적·환경적 차이가 사회적 위축과 같은 심리적 불안감을 강화하고 또래 지지 형성 과정에서도 
추가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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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은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긴장이론에 따르면 긴장은 단순히 부정적 
정서를 유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인의 사회적 대처 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부모방임으로 누적된 긴장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거부와 실패를 예상하게 만들고, 이는 사회적 위축이라는 회피적 대처로 이어진다. 이 위축은 
사회적 지지 자원을 차단함으로써 긴장을 해소할 기회를 박탈하고, 결국 우울을 심화시키는 이차적 긴장 축적
(Agnew, 1992) 과정으로 기능한다. 즉, 사회적 위축은 긴장-정서 연쇄의 중간 기제로 이론적으로 위치 지을 수 
있다.

다.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 우울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심리적 경로로 작용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에서 소극적·회피적 태도를 보이며, 이는 사회적 지지의 획득을 제한하고 자신이 관계
에서 배제된 존재라는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부정적 자기개념과 정서적 고립감을 심화시킨다(Rubin et al., 2006). 

선행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위축은 단순한 성격 특성이나 일시적 행동 반응이 아니라,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로 
이행되는 핵심적 위험 요인으로 기능한다.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은 또래로부터의 거부·무시·부정적 평가를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험이 누적될수록 낮은 자존감과 무력감이 축적되어 우울 증상이 
심화된다(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Bowker & Raja, 2011).

나아가 사회적 위축은 우울에 선행하는 독립적 예측 요인일 뿐 아니라, 가정 및 학교 환경의 부정적 요인이 
우울로 전이되는 과정을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청소년이 대인관계 상황에서 위축될수록 정서적 어려움을 
외부로 표현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내면으로 억제하는 경향이 강화되며, 이러한 내면화 과정은 우울의 심화
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 특히 사회적 관계에서의 실패 경험은 청소년기로 갈수록 자기 평가 체계에 깊이 
내면화되어 우울을 일시적 정서 반응이 아닌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 상태로 고착시킬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경로는 더욱 취약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또래 관계 형성에서 초기부터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위축이 장기화될 경우 학교생활 전반에
서의 소속감 저하와 정서적 고립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적절한 정서적 지지나 보호 요인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축이 지속될 경우 부정적 정서 경험은 완충되지 못한 채 누적되며, 이는 우울로의 이행 가능성을 
더욱 높이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종합하면,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 우울의 주요 결과로 기능할 수 있는 핵심 변인으로, 특히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에게서는 우울로 이어지는 내재화 경로의 중심적 매개 요인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을 설명함에 있어 사회적 위축을 단순한 동반 현상이 아닌 우울 형성 과정의 핵심적 연결 고리로 
설정하여 검증하는 접근이 요구되며, 나아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보호 요인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위축이 한 개인이 관계 상황에서 보이는 회피적·위축된 상호작용 양상을 의미하는 내재적 
특성이라면, 사회적 지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되는 지지, 수용, 협력적 분위기와 같은 관계적 환경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김혜미, 원서진, 최선화, 2011; 김후남, 정현희, 2018; Bowker & Raja, 2011; 

Bronfenbrenner, 1979; Rubin et al., 2006). 달리 말해, 사회적 위축이 개인 안에서 나타나는 내적 반응이라면, 

사회적 지지는 주변에서 지지해주고 받아주는 환경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 위축과 같은 개인 
내적 반응이 형성되고 완화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관계적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사회 관계적 차원에서의 보호요인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개인과 환경 간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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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긍정적 상호작용과 협력, 존중과 배려가 촉진되는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교육적 맥락
을 의미하며(정장홍, 이용환, 2016), 친사회성과 사회적 학교환경이 결합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친사회성은 
타인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기반으로 개인 간·집단 간 관계를 고려하는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포함하며(나지훈, 

장은지, 2025), 이것이 학교라는 제도적 공간 안에서 구현될 때 학생들은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 안전감과 소속감을 형성할 수 있다.

이때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학교적응과 개념적으로 구별될 필요가 있다. 학교적응은 학업, 교우관계, 규범 준수 
등 다양한 요인이 수렴되어 나타나는 개인 수준의 포괄적 결과 상태로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포함한 여러 환경
적·개인적 변인들이 기여하는 상위의 적응 지표라 할 수 있다. 반면 본 연구가 주목하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그러한 적응이 형성되는 데 기여하는 관계적 자원, 즉 학생을 둘러싼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환경적 맥락에 
해당한다. Coleman(1988)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을 둘러싼 관계망 속에 존재하며 개인의 발달과 성취를 
촉진하는 자원으로, 가정의 경제적·인적 자본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실제로 학교환경은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교적응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으며(김형태, 2013), 이는 
학교라는 관계적 환경이 가정 배경이라는 구조적 조건으로 환원되지 않는 고유한 보호 자원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가 학교적응이라는 포괄적 결과 지표 대신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본 연구의 
관심은 학생이 학교에 얼마나 적응했는가가 아니라,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자원을 보완할 수 있는 관계
적 자본이 학교라는 공간에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있다.

측정의 측면에서도 본 연구가 활용한 문항들(“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
이 좋다” 등)은 학생 개인의 수행이나 적응 상태가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수업·교사·또래관계의 우호적·지지적 
분위기에 대한 인식을 묻고 있어, 이러한 환경 변인으로서의 개념화와 정합적이다. 이는 앞서 사회적 위축(개인 
내적 반응)과 사회적 지지(관계적 환경)를 구별한 것과 동일한 논리이며, 환경의 속성으로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위험요인이 결과로 이행하는 경로의 강도를 조건화하는 조절변수로 기능할 수 있다.

이러한 조절 기능은 생태체계이론(Bronfenbrenner, 1979)의 관점에서 그 작동 기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태체계이론에서 미시체계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중간체계(mesosystem) 수준에서 상호작
용한다. 가정이라는 미시체계에서 방임이 발생하더라도, 학교라는 또 다른 미시체계가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친사
회적 환경을 제공한다면, 두 미시체계 간의 보완적 상호작용이 발생한다. 이 관점에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이라는 
관계적 자본은 가정 미시체계의 결핍을 구조적으로 상쇄하는 맥락적 조절 기제로 이론화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조절변수로 설정하는 이론적 근거가 된다.

선행연구들은 지지적이고 친사회적인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학교 적응과 정서적 안녕에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일관되게 보고하고 있다. 교사–학생 관계의 질과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성은 취약한 환경에 놓인 청소년
의 학교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박현선, 1999),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학교환경은 학교 
적응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형태, 2013). 또한 교사와 또래로부터 지지와 존중을 경험하는 
학교환경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하는 데 기여
한다(정지나, 손승희, 2020). 이러한 연구들은 학교환경이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핵심 맥락임을 시사한다.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종합하면,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거쳐 우울로 이어지는 간접 
경로의 강도를 조절하는 변인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이라는 내재화 경로는 
학교환경의 성격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될 수 있으며, 이는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가 사회적 위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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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나타나되 그 효과의 크기가 학교환경에 의해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로 개념화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 위치를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관계로 설정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
는 부모방임 그 자체는 학교라는 미시체계에 의해 직접 완화되기 어려운 반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전이되는 과정은 학생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 속에서 완충될 수 있는 영역이라는 
점에 근거한다. 즉,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심화되는 경로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더 자연스럽다. 이러한 관점은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정환경에 
대한 개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학교라는 일상적·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구조적 접근과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
한다.

이러한 모형 설정은 본 연구가 기존 연구와 구별되는 지점을 분명히 한다. 부모방임과 학교 관련 변인을 함께 
다룬 선행연구들은 대체로 학교적응을 최종 결과변수로 설정하고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을 그 매개 경로로 검증하
거나(박기원,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 반대로 우울 등을 최종 결과변수로 두고 학교적응 자체를 매개변수로 
두는 방식을 취해 왔다. 이들 연구는 방임이 학생 개인의 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답한다. 반면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학교 관련 변인을 환경의 속성으로 개념화한 본 연구는 학교가 개입 지점으로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직접 답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이러한 접근은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학교적응이라는 결과는 그 자체를 직접 조작하기 어려운 반면, 그 형성에 기여하는 관계적 환경은 학교 
문화의 개선, 교사–학생 관계의 질 제고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조성 가능한 개입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일반긴장이론과 생태체계이론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본 연구의 조절된 매개모형을 이론적으로 
통합 지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내재화 경로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 기능을 
통합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모형 및 가설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이들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두 변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를 검증하
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 수준이 높을수록 이들의 우울 
수준이 높을 것이다. 둘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은 부분매개효과
를 가질 것이다. 셋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조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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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자료와 분석 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이 구축·운영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2기 5차년도(2023년) 자료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해당 패널조사는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사를 완료한 조사로서, 수집된 데이터는 연구 목적에 한
하여 공개·제공되고 있으며, 본 연구는 공식 절차에 따른 데이터 이용 승인을 받아 수행되었다.

MAPS 2기 패널은 2019년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구축되었으며, 5차년도 조사는 
이들이 중학교 2학년으로 성장한 시점에서 실시되었다. 표본추출은 2단계 층화집락추출법을 사용하였다. 1단계에
서 지역을 기준으로 층화하여 표본학교를 선정하고, 2단계에서 학급 명부를 활용한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해 최종 
표본을 추출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 

서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학교 2학년은 학업의 난이도와 추상성이 급격히 높아지고 또래 관계의 비중이 
확대되는 발달적 전환기로서, 아동기 동안 누적되어 온 가정 내 양육 경험과 언어적·문화적 격차가 학업 및 또래 
관계 과정에서 가시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양계민, 조혜영, 2012; Snow & Uccelli, 2009). 본 연구는 이러한 
발달적 전환기에 처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방임, 사회적 위축, 친사회적 학교환경, 우울 간의 구조
적 관계 양상을 시의성 있게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5차년도 자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가 설정한 조절된 매개모형은 변수 간의 복합적 관계를 동시에 포함하므로, 이러한 구조적 관계의 
성립 여부와 그 양상을 우선 확인할 필요가 있어 횡단자료를 통해 변인 간 구조적 관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가정의 자녀 중 국내 출생자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정하였다. 

전체 표본 중 이 기준에 부합하며, 주요 변인(부모방임, 우울, 사회적 위축, 친사회적 학교환경 및 통제변수) 문항
에 모두 응답하여 결측치가 없는 1,283명을 최종 분석에 포함하였다. 분석 대상을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가정 자녀 등 다문화 청소년의 하위 유형은 이주 경험 
유무, 언어 습득 맥락, 제도적 지원 접근성 등에서 상이한 발달 조건에 놓여 있어, 이들을 단일 집단으로 합산하여 
분석할 경우 추정된 경로가 특정 유형의 실제 경험을 반영하지 못하고 유형별 맞춤형 개입의 근거로 활용되기 
어렵다. 둘째,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다문화 학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최대 집단임에도, ‘적응에 성공한 
집단’으로 간주되어 위험 식별과 조기 개입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주변화되어 왔다. 셋째, 본 연구의 이론적 관심인 
‘표면적 안정성 속에 은폐된 위험’은 국내 출생·성장이라는 조건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구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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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와 분석 대상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집단으로 한정하였다. 아울러 한국인 부-외국인 모 가정으로 
한정한 것은 이 조합이 국제결혼가정의 대다수를 차지할 뿐 아니라, 부모 중 누가 이주배경인지에 따라 가정 
내 언어 환경과 주 양육 구조가 달라져 집단의 동질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3.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우울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이 개발한 간이정신진단검사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4)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등의 하위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4점(매우 그렇다)의 Likert 4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90으로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부모방임 

부모방임은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자녀가 인지한 방임적 양육태도로 조작적으로 정의
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 이경상 외(2011)를 인용하여 문항을 수정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4)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
였으며, ‘부모님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칭찬을 하시거나 혼내시는 일이 없다’ 등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방임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문항 중 2개 
문항은 역채점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1로 나타났다. 

다. 매개변수: 사회적 위축

사회적 위축은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24)이 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등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841로 나타났다.

라. 조절변수: 친사회적 학교환경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에서 인용한 문항을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2024)이 수정하고 보완한 척도를 활용하였다. 본 척도의 문항들은 학생 개인의 적응 상태가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수업·교사·또래관계의 우호적·지지적 분위기, 즉 환경의 속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4점: 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으며,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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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등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친사회적 학교환경
의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는 .798로 나타났다.

마. 통제변수: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

선행연구(전경숙, 박소연, 조선희, 2012; 정혜지, 나지훈, 2025; 최진영, 김기현, 2019; Akhtar, 2014; Hankin, 

2006)에서는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 등을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성별(남성=1, 여성
=0), 가구구조(결혼=1, 기타(이혼, 별거, 사별, 동거)=0)은 더미 처리하였고, 경제수준, 학교성적은 연속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4.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5.0 프로그램과 Hayes(2022)가 개발한 
PROCESS Macro 4.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각 변인의 문항 내적 일치도
를 나타내는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셋째, 주요 변인의 정규성 및 변인 간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확인하였으며, 변인들 간 상호 관련성의 방향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넷째,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사용하였다. 다섯째, 매개 경로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즉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14를 활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 변수를 평균 중심화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의 간접효과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부트스트
래핑을 통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5,000회의 재표본추출을 실시하고 95% 신뢰구간을 추정하였으며, 신뢰
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Ⅳ. 분석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52.4%(672명), 여성이 
47.6%(611명)로 남학생이 근소하게 많았다. 연령 평균은 14.0세로 14세가 98.1%(1,258명)로 대부분이었고, 15

세가 1.0%(13명)로 그 뒤를 이었다. 가구구조는 결혼 가정이 94.0%(1,206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이혼이 
3.1%(40명)로 그 다음 순이었다. 경제수준은 ‘보통’이 64.7%(830명)로 가장 많았고, ‘어려운 편’이 25.9%(332명)

로 그 다음 순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성적은 ‘보통’이 51.1%(655명)로 가장 높았으며, ‘못하는 편’이 22.5%(289명), 

‘잘하는 편’이 20.5%(263명)로 그 뒤를 이었다. 어머니 출신국가는 베트남이 42.3%(543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중국(한족, 기타 민족)(18.0%, 231명), 필리핀(10.2%, 131명)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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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283)

항목 구분 인원(명) 백분율(%) 항목 구분 인원(명) 백분율(%)

성별 남성 672 52.4

학교
성적

매우 못한다 45 3.5
여성 611 47.6 못하는 편이다 289 22.5

연령
(평균=

14)

13 11 .9 보통이다 655 51.1
14 1,258 98.1

잘하는 편이다 263 20.515 13 1.0
매우 잘한다 31 2.416 1 .1

가구구조

결혼 1,206 94.0

모(母)

출신
국가

중국(한족,기타민족) 231 18.0
이혼 40 3.1 중국(조선족) 126 9.8
별거 11 .9

베트남 543 42.3사별 24 1.9
동거 2 .2 필리핀 131 10.2

경제수준

아주 어렵다 52 4.1
일본 92 7.2어려운 편이다 332 25.9

보통이다 830 64.7 태국 30 2.3
잘사는 편이다 66 5.1

기타 130 10.1아주 잘 산다 3 .2

2. 변인 간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분석과 변수 간 상관관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울의 평균은 
7.797(SD=2.88)였고, 부모방임의 평균은 11.762(SD=3.57)이었으며, 사회적 위축의 평균은 
6.600(SD=2.38)이었다.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평균은 12.462(SD=1.97)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정
규성 검토를 위해 왜도와 첨도의 통계량을 산출한 결과, 왜도의 절댓값은 1.001이하였고, 첨도의 절댓값은 
1.064 이하로 확인되었다. 왜도의 절대값은 2이상, 첨도의 절댓값이 7이상일 때 정규성을 충족하지 않는다
는 견해(Ryu, 2011)를 따르면, 본 연구의 변수들은 모두 정규성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본 연구 변인간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결과, 우울은 부모방임(r=.478, p<.01)과 사회적 
위축(r=.54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친사회적 학교환경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
(r=-.321, p<.01)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모방임은 사회적 위축(r=.210, p<.01)과 정(+)적 상
관관계를, 친사회적 학교환경(r=-.275, p<.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위축은 친사회적 
학교환경(r=-.197,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모든 변수 간 상관계수는 모두 .80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중공선성 발생 위험을 판단하는 기준인 
.80 또는 .90 이상의 값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Midi, Sarkar, & Rana, 2010). 따라서 본 연구의 변수들 간에는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구분
상관관계 기술통계

1 2 3 4 최소-최대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우울 1 5-20 7.797(2.88) 1.001  .961
부모방임 .478** 1 7-25 11.762(3.57) .524 -.264

사회적위축 .546** .210** 1 3-12 6.600(2.38) .092 -.800
친사회적
학교환경 -.321** -.275** -.197** 1 4-16 12.462(1.97) -.178 1.064

표 2. 변인 간 상관관계 및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N=1,283)

**p<.01. 1=우울, 2=부모방임, 3=사회적위축, 4=친사회적 학교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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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설 1인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 등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은 우울에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B=.368, p<.001), 이 통계모형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92.307, p<.001). 이러한 결과는 
부모방임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N=1,283)

구분 B SE t
독립변수 부모방임 .368 .020 18.735***

통제변수

성별 -.362 .139 -2.604**

가구구조 .379 .297 1.277

경제수준 .016 .112 .147

학교성적 -.629 .086 -7.315***

상수항 5.122 .523 9.792***

Model fit F=92.307***, R²=.265

**p<.01, ***p<.001.

4.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검증

연구가설 2인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4>, [그림 
2]와 같다. 먼저 1단계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성별, 가구구조, 경제수준, 학교성적을 통제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인 
부모방임은 매개변수인 사회적 위축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B=.123, p<.001), 이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22.092, p<.001). 다음으로 2단계에서 모든 통제변수를 포함한 상태에서 부모방임
(B=.301, p<.001)과 사회적 위축(B=.544, p<.001)은 우울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보였고, 이 회귀모형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73.570, p<.001). 이를 통해 사회적 위축은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부모방임은 우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N=1,283)

구분
1단계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2단계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
B(SE) t B(SE) t

독립변수 부모방임 .123(.018) 6.784*** .301(.017) 17.400***

사회적 위축 .544(.026) 20.644***

통제변수

성별 -.042(.128) -.326 -.339(.120) -2.818**

가구구조 .360(.273) 1.316 .184(.257) .714

경제수준 -.056(.103) -.557 .048(.097) .492

학교성적 -.541(.079) -6.831*** -.335(.076) -4.419***

상수항 6.598(.481) 13.700*** 1.536(.485) 3.166**

Model fit F=22.092***, R²=.080 F=173.570***, R²=.449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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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방임이 사회적 위축을 통해 우울에 미치는 경로의 간접효과 유의성을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간접효과는 .0666(95% CI[.0444, .0890])이었고, 95% 신뢰구간의 하한값과 상한값 사이에 0을 
포함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 Effect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 .0666 .0115 .0444 .0890

표 5. 사회적 위축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증 결과

5.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부모방임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분석 결과, 사회적 위축과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구성된 상호작용항이 우울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0483, p<.001). 상호작용항을 모형에 추가함
으로써 결정계수가 .0066이 증가하였으며, 이 변화량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5.9359, p<.001). 

변수 B SE t
독립변수 부모방임 .2787 .0175 15.951***

매개변수 사회적 위축 .5273 .0260 20.253***

조절변수 친사회적 학교환경 -.1800 .0323 -5.5804***

상호작용항 사회적 위축×친사회적 학교환경 -.0483 .0121 -3.9920***

통제변수

성별 -.3387 .1183 -2.8629**

가구구조 .2658 .2532 1.0499

경제수준 .0578 .0954 .5451

학교성적 -.2346 .0761 -3.0819**

상수항 4.9389 .4466 11.0592***

R2 변화량 F=15.9359***, ΔR²=.0066

Model fit F=140.6700***, R²=.4690

**p<.01, ***p<.001.

표 6.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 분석 결과
(N=1,283)

그림 2.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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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부트스
트래핑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사회적 위축을 통한 매개효과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평균 
-1SD일 때 .0733이었으며, 평균일 때 .0673, 평균+1SD일 때 .0496으로 나타나,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에 따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가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평균-1SD, 평균, 평균+1SD일 
때 모든 매개효과의 95% 신뢰구간 상·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보여준다. 이는 
조절변수의 값이 낮은 수준에서부터 높은 수준까지 모두 매개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친사회적
학교환경 부모방임 → 사회적 위축 → 우울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평균 – 1SD .0733 .0310 .0482 .0995

평균 .0673 .0117 .0448 .0907

평균 + 1SD .0496 .0102 .0312 .0712

주. BootSE=Bootstrap standard error, BootLLCI=Bootstrap lower limit confidence interval, BootULCI=Bootstrap 
upper limit confidence interval.

표 7.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에 따른 조건부 매개효과 검증 결과

[그림 3]에서는 상호작용항의 조절효과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도식화하였으며, 그래프에서는 
조절변수인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값이 커질수록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 기울기가 점차 완만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확인을 위해 조절변수가 연속변수임을 고려하여 Hayes(2015)가 권장한 바와 같이 
조절된 매개지수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5,000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조절된 매개지수는 -.0059(95% CI[-.0108, -.0015])로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과
적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은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우울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매개효과는 친사
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절된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림 3.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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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변수 조절된 매개지수 BootSE 95% CI
BootLLCI BootULCI

친사회적 학교환경 -.0059 .0024 -.0108 -.0015

표 8. 조절된 매개지수 검증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인지한 부모방임은 우울에 유의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B=.368, p<.001). 일반긴장이론은 부모방임과 같은 만성적 긴장 요인이 우울·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직접 유발한다고 설명하는바(Agnew, 1992), 본 결과는 긴장원에서 부정적 정서로 이어지는 이 
이론의 일차적 경로에 부합하며, 부모방임을 청소년 우울의 주요한 가족 관련 위험요인으로 다루어 온 선행
연구들(김평화, 이경상, 2018; 나지훈, 장은지, 2025; 안혜진, 2016; 최홍일, 김진희, 2013; 최효식, 연은
모, 2022; 홍나미, 임은의, 2016)과도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특히 이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양육 환경 특성을 고려할 때, 우울을 개인의 심리적 취약성 문제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관계적 환경이 만들어내는 구조적 산물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결혼가정은 외형적으로 표준적 가족 
형태를 띠고 있어 제도적 위험군으로 분류되거나 조기 개입의 대상으로 포착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외국인 어머니의 제한된 교육 지원 여건과 아버지의 양육 개입 부족이 결합될 경우, 방임은 신체적 결핍이 아닌 
교육적·정서적 방임의 형태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한국에서 태어나 성장했으니 별도의 개입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속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구조적 방임으로, 기존 방임 연구에서 지적해 온 ‘은폐된 위험요인
(Hildyard & Wolfe, 2002)’ 논의와도 맥을 같이한다.

둘째, 부모방임이 우울로 곧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위축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을 심화시키는 
부분매개 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간접효과=.0666, 95% CI[.0444, .0890]).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우울의 핵심 내재화 경로로 설명해 온 선행연구들(김수민, 2024; 박애리, 2014; 홍나미, 박현정, 2017)과 
구조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일반긴장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매개 경로는 방임으로 누적된 긴장이 사회
적 위축이라는 회피적 대처를 거쳐 이차적 긴장으로 축적되는 과정(Agnew, 1992)에 상응한다. 이때 매개 경로는 
첫째 결과에서 확인된 직접효과와 분리된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앞서 논의한 비의도적·구조적 방임이 어떠한 
심리적 과정을 거쳐 우울로 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은폐된 채 누적된 방임 경험은 
국제결혼가정 자녀로 하여금 타인으로부터의 거부 가능성을 과도하게 지각하고 관계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김소연, 안선경, 정익중, 2022; 양계민, 조혜영, 2012).

다만 선행연구에 비추어 볼 때, 두 집단 간 차이는 이러한 경로가 형성되는 맥락에서 나타날 수 있다. 비(⾮)다문
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주로 개인의 기질이나 부모-자녀 관계와 같은 개인 및 가족 내 요인을 중심으로 설명되
어 온 반면(김후남, 정현희, 2018; 전성은, 강영신, 2024; Rubin et al., 2009),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경우 여기에 
언어·문화 환경의 이질성이라는 맥락적 요인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박선숙, 2022; 최효식, 연은모, 2020).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상언어에는 어려움이 없더라도 아동기 동안 잠재된 형태로 누적된 학습언어 격차가 발달적 
전환기인 중학교 시기에 학업 수행과 또래 상호작용 과정에서 표면화되는 경험은(양계민, 조혜영, 2012; 



보건사회연구 46(3), 2026, 216-242

234

Cummins, 1979), 또래 비교나 소외로 이어져 사회적 위축을 강화하고 우울로의 이행을 촉진하는 심리적 경로로 
작동할 수 있다. 즉, 비(⾮)다문화 청소년에게서 확인된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의 구조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게서는 관계적·환경적 요인과 결합되면서 보다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부모방임-우울 관계
가 단일한 개인 내 경로가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상호작용하는 다층적 구조 속에서 작동함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두 집단을 직접 비교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해석은 선행연구에 기초한 이론적 추론으로서 후속 비교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셋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적 위축과 우울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학교환경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의 기울기는 유의하게 완만해졌으며(B=-.0483, 

p<.001), 조건부 간접효과 또한 학교환경이 긍정적일수록 감소하였다. 이는 학교환경이 가정 내 위험요인의 부정
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다는 기존 보호요인 연구들(박현선, 1999; 장여옥, 2025; 정지나, 손승희, 2020)과 일치하
는 결과로,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학교가 가정에서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보완하는 대체적 지지 자원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완충 효과의 작동 기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다. 사회적으
로 위축된 청소년은 스스로 관계를 개시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존중과 수용이 학교의 
전반적 분위기로 자리 잡은 환경에서는 자신이 먼저 다가가지 않아도 배제되지 않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거부 경험의 반복과 그로 인한 정서적 고립의 심화를 차단할 수 있다. 이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개인의 노력으로 획득해야 하는 자원이 아니라 학생을 둘러싼 관계망에 내재된 사회적 자본
(Coleman, 1988)이라는 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정 미시체계의 결핍을 학교 미시체계가 보완하는 중간체계 
수준의 상호작용(Bronfenbrenner, 1979)에 부합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아울러 조건부 간접효과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모든 수준에서 유의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은, 학교환경이 위축-우울 경로를 차단하기보다 그 강도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시사한다.

다만 상호작용항 투입에 따른 설명력 증가량(ΔR²=.0066)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그 크기는 크지 않은 
수준으로, 통계적 유의성과 실질적 영향력의 크기는 구분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즉,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사회
적 위축이 우울로 이어지는 경로를 유의하게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부모방임에서 
비롯된 우울의 위험을 충분히 상쇄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은 가정 내 위험요인에 대한 직접적 
개입과 함께 작동할 때 실질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보완적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입 영역별로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양육환경의 측면에서, 개입의 출발점은 부모가 
방임이라는 양육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돕는 데 있다. 많은 국제결혼가정 부모들은 신체적 폭력이나 명시적 
학대가 없을 경우 자신의 양육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교육적·정서적 방임이 일상화되고 은폐될 
가능성이 크므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은 학업 성취의 급격한 저하, 또래 관계 회피 등을 '문제 행동'이 아닌 '방임 
위험 신호'로 인식하도록 돕는 사례 중심 교육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방임이 가정 내부에서 은폐되기 
쉬운 만큼, 교사가 학생의 사회적 위축이나 또래 관계 단절 양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학교 내 전문 인력과 
공유하는 학교 기반 선별 체계가 필요하며, 이 체계는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심리적 개입의 측면에서,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대한 개입은 또래 관계 기술 훈련이나 정서 지원에 국한되기보다 학습언어 지원과 성취 경험의 재구조화를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 

학교환경의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가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 단순한 학습 공간을 넘어 가정의 정서
적·교육적 결핍을 보완하는 제2의 사회화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이 '위로하는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실패가 허용되고 도전이 다시 
기회로 연결되는 성장 환경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소집단 활동 등 다양한 장면에서 작은 성취 경험이 반복·누적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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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위축된 청소년도 관계와 참여로부터 배제되지 않는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사회적 위축이 우울로 심화되는 경로를 완화하는 실질적 토대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평등가족부가 
추진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대상 맞춤형 통합지원' 시범사업(성평등가족부, 2026)은 방임과 위축이 누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와 의미 있는 
접점을 가진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이 단일한 개인 내 문제라기보다 부모방임이라는 가족 환경과 
사회적 위축이라는 심리적 경로, 그리고 학교 환경이라는 맥락적 조건이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형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을 개인의 
취약성으로 환원하지 않고 부모방임-사회적 위축-우울이라는 내재화 경로를 구조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과정 중심
의 설명 모델을 제시하였다. 둘째, 이 경로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의해 완충될 수 있음을 조절된 매개효과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다문화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환경적·구조적 개입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우울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정 또는 학교 어느 한 영역으로 환원될 수 없으며, 부모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 학교 기반의 조기 선별, 지역사회 전문 자원의 연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다층적·통합적 
대응 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임을 시사한다.

다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횡단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변인 간 인과적 방향성을 
확정하기 어려우며,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보호 효과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종단 자료를 활용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분석 대상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한정되어 있어,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가정 자녀 등 다양한 이주 배경 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효과가 집단별로 
어떻게 차별적으로 작동하는지를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비(⾮)다문화 청소년과의 체계적 비교를 
통해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게서 관찰되는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경로가 비(⾮)다문화 청소년의 경로와 어떠한 
구조적 차이를 지니는지를 밝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개념과 측정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친사회적 학교환경을 측정하기 위해 활용한 문항(“우리 학교는 공부하기
에 좋은 분위기다” 등)과 유사한 문항(“수업이 재미있다” 등)은 일부 선행연구에서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된 바 있다(이혜진 외, 2024; 최홍숙, 202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문항이 수업, 교사, 또래관계가 
얼마나 우호적이고 지지적인지에 대한 인식을 묻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적응 결과보다는 외적 환경의 속성을 측정
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이론적 배경에서 논의한 바와 같다. 다만 유사한 문항이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개념을 측정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은 친사회적 학교환경에 대한 개념적 합의와 표준화된 
측정도구가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친사회적 학교환경의 개념을 보다 정교
화하고, 이에 부합하는 척도를 개발·검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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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perceived parental neglect on depression 

among adolescents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specifically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social withdrawal an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a prosocial school environment. Data were analyzed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MAPS), involving 1,283 participants. PROCESS macro 

(Models 4 and 14) and bootstrapping were employed for hypothesis testing.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ental neglect exerted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adolescent depression. Second, social withdrawal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depression, indicating that neglect 

exacerbates depression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Third, a prosocial school 

environmen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link between social withdrawal and 

depression, effectively attenuating the negative impact of withdrawal. 

Consequently,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was confirmed.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multilayered intervention strategies, including parent 

education to reduce neglect, school-based early screening systems, and the 

cultivation of prosocial school environments to prevent depression among 

children from international marriage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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